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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 글로컬 논의 플랫폼, ‘세계어촌대회’

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 논의한다.

- 30개국 6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컬* 어촌 플랫폼으로 도약 -
 *글로컬(glocal) : global(세계적인) + local(지역의) 합성어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김종덕)은 해양수산부,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

로 11월 24일(일)부터 27일(수)까지 4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(ICC)에서 ‘2024

세계어촌대회(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ies 2024)’를 개최

한다.(세부 프로그램은 2024 세계어촌대회 홈페이지(www.icfc2024.org) 참조)

‘세계어촌대회(ICFC)’에는 기후변화, 인구감소, 재해 취약성 등 세계 어촌에 당면

한 공통된 관심과 현안을 논의하고, 협력·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 30개국

의 정부와 어업인 대표, 국내·외 관련 전문가, 국내 어촌공동체 등이 모인다.

지난 2023년 부산에서 창설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24 세계어촌대회 행사

는 ‘바다의 속삭임(Whisper of Ocean)’을 테마로 △개회식 △5개의 공식 세션 △
국가대표자 회의 및 양자간 협력미팅 △부대행사(세계 어촌관, 홍보·전시부스,

블루푸드 체험, 세계어촌여행 토크쇼, 현장 투어 등)를 진행한다.

이번 대회는 ‘하나의 바다, 하나의 어촌 :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’를 주

제로 ▲여성어업인(어촌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) ▲어촌 비즈니스(어촌 

비즈니스 전환과 새로운 기회) ▲스마트 어촌(섬·어촌의 스마트 전환) ▲기후변

화 대응(어촌·어항분야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) ▲협력&연대(국가·지역 

간 수산·어촌분야 협력·연대 강화) 등 5개 공식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

도 있는 발제와 토론으로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.

또한, 지속 가능한 어촌 비전 논의와 2025년 세계어촌대회에서 준비해야 할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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젠다(agenda)를 논의하는 정부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2026여수섬박람회조직위

원회 및 섬을 보유한 참가국 간 협력 네트워크 행사, 전국어촌리더대회, 어촌어

항재생사업 교육·홍보 행사,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양식 세션 등의 국내·외 참

여기관이 별도로 준비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환영사에서 “어촌은 강과 바다를 기반으로 

경제·역사·문화·환경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, 오늘날 대부분의 어촌

은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위기, 디지털 전환, 지역사회의 결속과 어업인 복지,

청년 및 여성어업인 역할 제고 등의 공통된 현안에 직면해 있다.”고 말하며 “올

해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된 2024 세계어촌대회를 통해 국내·외 참여기관과 함께 

글로컬 어촌 플랫폼의 기반을 구축하고, 앞으로도 국가·지역 간 연대·협력을 통

해서 전 세계 어촌에 당면한 난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.”

고 밝혔다.

※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

박상우 어촌연구부장(051-797-4562) <swpark@kmi.re.kr>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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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  2024 세계어촌대회 포스터


